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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하나카드와 손잡고 저소득 
산재연금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후원

- 하나카드와 복지기금 1억원 조성, 최저기준 연금수급자 76명에게 환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연금수급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수준의 연금을 수령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1.20.(월) 
후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후원은 산재연금 수급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하나카드와 
체결한 업무협약(’11년 11월)에 따라 조성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적립
기금 1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최저수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장해
등급,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76명을 선정, 1인당 100만원을 후원한다.
 그 간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산재 신청이 증가하면서 산재연금 수급
자도 지속 늘어나 ’24년 12월 기준 105,531명으로 5년 전 대비 10.1% 
증가했으며, 이들 중 평균임금이 낮아 최저보상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1%이다. 이번 후원 사업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연금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이며 공단과 금융기관 간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후원은 산재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단과 
민간의 좋은 협업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산재연금 수급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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